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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인지가 27일(한국시간) 미국 메릴랜
드주 베세즈다의 콩그레셔널CC에서
열린 ‘KPMG 여자 PGA 챔피언십’에
서 정상에 올라 LPGA 투어 4승을 달
성했다. 18번 홀에서 파를 기록하며
우승을 확정한 뒤 손을 들고 갤러리 환
호에 답하는 전인지.

베세즈다(미 메릴랜드주) ｜ AP뉴시스

2018년 10월 KEB하나
은행 챔피언십에서 미국여
자프로골프(LPGA) 통산
3승을 수확한 전인지는 많

은 눈물을 흘렸다. 2승(2015년 US여자오픈
·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)을 모두 메이저
챔피언으로 장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
지만 2년 넘게 우승 공백이 길어지면서 갖은
인터넷 악플과 루머에 시달린 탓이었다.

그 눈물 이후 또다시 찾아온 깊은 슬럼프.
2020년 초에는 골프를 그만둘 생각을 하기도
했다.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, 마침내 3년
8개월만에다시감격적인우승이찾아왔다.

전인지(28)가 27일(한국시간) 미국 메릴
랜드주 베세즈다의 콩그레셔널 컨트리클럽
(파72)에서 끝난 ‘KPMG 여자 PGA 챔피언
십’에서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하
며 통산 4승을 달성했다. 3년 8개월 만에 메
이저 대회를 통해 다시 정상에 선 그는 또 한
번 눈물을 쏟았다.

-경기중에많은일들이있었고,결국우승했다.
“지난 4년 가까이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

나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, 스폰
서분들에게 우승으로 보답하고 싶었다. 그
런 생각들이 너무 강해 압박이 많았던 것 같
다. 그래서 후반에는 나를 믿고 과정을 즐겨
보자고 생각하며 플레이했다.”
-18번 홀에서 한 타차 선두였는데, 한 홀을 남
겨두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.

“마지막 홀 티샷을 앞두고 ‘나도 사람이니
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. 그래도
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
만 생각하자’는 마음으로 티샷을 했다.”
-LPGA 통산 4승 중 메이저만 3승이다. 엄청난
기록이다.

“메이저 코스에 서면 쉽지 않고 도전정신

을 느끼게 된다. 나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
하고, 도전하면서 플레이하게 되면서 좋은
성적으로 이어졌다. 메이저 3승을 했으니
내 앞에 놓여진 새로운 목표에 다가가기 위
해서 노력하고 싶다.”
-이곳을 찾아주신 팬클럽도 있고, 전 세계에 많
은 팬들이 있다.

“(울먹거리면서) 팬 얘기만 들어도 눈물
이 날 것 같다. 사실 나도 심적으로 힘들다보
니까 응원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
있었다.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건데…. 내가
많이 부족했는 데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응
원해 주시는 ‘플라잉 덤보’ 팬 카페 여러분
들, 수많은 팬들께 너무 감사하다.”
-18번 마지막 퍼팅을 하고 눈물을 보였던 것
같은데, 어떤 감정이었나.

“솔직히 안 울려고 했었다. 전 대회에서
너무 많이 울어 이번에도 울면 너무 울보 같
다고생각을했는데….자꾸한살한살먹어
가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다. 우울증이
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, 주위에 걱정을 끼
치기 싫어 ‘괜찮다’고 하기도 했다. 솔직히
지난주에는 언니에게 미국에 있기 너무 힘들
다고 털어놓으며 울었는데, ‘골프만큼 네가
소중하니, 골프를 그만둬’라는 말을 듣고 여
전히 내가 골프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
다. 그 일이 있은 뒤로 이번 주에 더 열심히
하려고했고, (우승해)내가자랑스럽다.”

▶ 관련기사 2면
김도헌 기자 dohoney@donga.com

꺎4년가까이무승…심적압박에고통
이번에는우승후안울려고했는데
든든한 팬들 생각나 저절로 눈물이…
메이저 3승했으니 더 큰 목표 도전꺏

3년 8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전인지가 챔피언 트로피
에 입을 맞추고 있다. 베세즈다(미 메릴랜드주) ｜ AP뉴시스

톰 크루즈 주연 블록버스터 ‘탑건: 매버릭’이 북미를 비
롯해 50여 개국에서 개봉한 뒤 1조3000억여 원의 흥행 수
입을 내며 전 세계를 강타했다. 더욱이 미국을 제외하면
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시장을 가진 중국에서 공개하지 않
고도 거둔 성적이어서 눈길을 끈다.

27일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‘탑건: 매버릭’(탑건2)
은 전 세계 흥행 수입 10억달러를 기록했다. 5월 약 9억
4000달러(1조2100억 원)를 벌어들인 ‘닥터 스트레인지:
대혼돈의 멀티버스’를 꺾고 올해 글로벌 박스오피스 1위
에 등극했다. 22일 개봉한 국내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에
올라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모았다.

이로써 톰 크루즈는 흥행 수입 10억달러를 돌파한 첫
영화를 갖게 됐다. 종전 최고 흥행작은 7억8700달러의
2018년 ‘미션 임파서블: 폴아웃’이다.

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영화시장으로 꼽히는 중
국을 배제하고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. 특히 중국은 티켓
수입만으로는 지난해 74억달러(8조7000억 원)로 2년 연
속 미국을 앞질렀다.

이에 할리우드는 그동안 까다로운 사전검열을 감수하
고서라도 중국시장을 외면하지 못해왔다. 중국을 비판하
는 내용이나 텐안먼(천안문) 사태 등 중국이 드러내고 싶
어 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빼고 영화를 만들거나 중국
기업의 투자를 받았다. 실제로 ‘탑건2’의 투자배급사 파
라마운트픽쳐스는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와 투자 계약을
맺기도 했다.

다만 ‘탑건2’는 텐센트가 ‘친미영화’라며 이를 투자 대
상에서 제외하면서 ‘차이나 머니’의 영향을 피했다. 또 제
작진은 극중 톰 크루즈의 항공 점퍼에 붙어있는 대만 국
기를 삭제하라는 중국의 요청을 거절하며 현지 개봉을 포
기했다.

미국 주요 언론은 할리우드 영화가 더 이상 중국에 발
목 잡힐 필요가 없게 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으로
바라본다.

블룸버그는 “중국 검열을 의식해온 할리우드 영화사에
새로운 페이지를 연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 워싱턴 포스트
는 “중국의 검열관으로부터 영화가 훼손되는 것에 지친
관객의 호의를 얻었다. 할리우드의 미래는 중국으로부터
독립적일 것”이라고 보도했다. 포브스도 “할리우드가 블
록버스터를 중국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했
다”고 썼다. 이승미 기자 smlee@donga.com

50여개국돌풍…꺋미션임파서블:폴아웃꺍 넘어서
美언론 꺎빅마켓 중국 외면해도 흥행 가능꺏 흥분

톰크루즈꺋탑건2꺍글로벌신드롬
흥행수입1조3000억원고공비행

전 세계를 사로잡은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‘탑건: 매버릭’의 한 장면.
사진제공｜롯데엔터테인먼트


